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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저보고 한국어로 설교하라구요?”

교회의 담임목사가 자주 바뀌는 현

상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일이 함께 발생하면 그야말로 ‘큰 위기

에 처해 있다’는 증거다. 

지난 1월 남가주가스펠교회에 부임

한 이원준 목사는 만나자마자 “새벽예

배 성도가 4배나 부흥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2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8명이나 왔

다”는 거다.

이원준 목사는 EM 목사 출신이다. 

11살에 부모와 함께 미국 LA로 이민

왔지만 주로 텍사스에서 자랐다. 텍사

스의 분위기에 맞게 남침례회(SBC)보

다 더 보수적인 독립침례교회에서 안

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 백인교회, 한인

교회 EM 등 여러 곳에서 사역했다. 때

론 지쳐 목회를 떠나 좀 ‘쉬기도’ 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바로 주님세운

교회였다. 박성규 목사가 교회를 개척

한 후 예배 장소를 구하지 못해 호텔

을 빌려 예배 드리던 때다. “이 교회면 

우리 애들 맡겨놓고 난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등록했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가 커지면서, 얼떨

결에 그는 신학 공부를 했다는 이유 하

나만으로 2명과 함께 EM을 시작하게 

됐다.

그가 EM 목사로 섬기는 8년 동안  

200명으로 부흥했다. 그는 교회의 부

흥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희

망을 발견했다. 박성규 목사로부터 ‘빡

센’ 훈련을 받은 것도 지금 생각해 보

니 주님의 은혜였다.

목회지를 옮길 마음이 전혀 없던 이 

목사에게 남가주가스펠교회가 손을 

내밀었다. 남가주 신학계에서 모를 사

람이 없는 페이스 김 박사와 정형외과 

의사 데이빗 김 박사 부부를 만나 교회

의 속 이야기를 들었다. 난생 처음 한

국어로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

지만 주님이 이 교회로 부르신다는 확

신이 들었다. 

현재 이원준 목사는 2부 예배에서 

한국어로, 3부 예배에서 영어로 설교

한다. 2부 예배에는 60여 명, 3부 예배

에는 2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엄청 부흥한 거에요. 

이제 3부 예배 때엔 한인뿐 아니라 가

든그로브 지역에 거주하는 다민족들

도 오고 있거든요.”

EM 출신의 1.5세 목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두 회중을 이끄는 담

임목사가 된 케이스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현재 이 목사 옆에서는 1세 회중을 섬기는 박경민 수

석목사와 찬양사역자이자 1부 예배 설교자인 이천 목

사가 돕고 있다. 여러모로 ‘전통적인 한인교회 스타일’

은 아니다. 

“EM 목사로 있을 때엔 KM에서 자꾸 새벽기도회 나

오라고 하면 그건 1세나 하는 거지 2세는 안한다고 했

는데 제가 담임이 되어 보니 새벽기도회가 얼마나 소

중한 유산인지 깨닫네요.”

1.5세 목사가 담임이 되더니 새벽기도를 배웠다고 

한다. 목사뿐 아니다. 1세 성도들은 다민족과 함께 예

배하게 됐고 2세들은 1세들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

받아 다민족을 섬기게 됐다. 하나님께서 남가주가스

펠교회를 사용해 새롭게 일으키실 ‘희망’을 우리도 함

께 기대해 보자.

교회 주소)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92844    

전화번호) 714-799-5673

<오늘도 희망이다> 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목사

글·사진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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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함께 세상 빚어가는 옹기장이교회 창립

위기의 한국 위해 동포들도 기도해 달라

한미평화연합기도회 및 동포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남가주순복음교회가 황국명 목사 초청 집회를 개최했다.

남가주순복음교회

황국명 목사 초청 찬양간증집회

가정교회 사역의 대가
최영기 목사 초청 부흥회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소속 옹

기장이교회가 창립됐다. 2월 5일 주

일 창립감사예배에는 이 교단 관계

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교회의 출발

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했다.

이 교회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미주성결회관(691 S. Harvard Bl. 

Los Angeles, CA 90005) 빌딩을 빌

려 사용하며 주일예배를 오후 2시 

30분에 드린다. 김시온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빚어가는 사람들의 사

랑공동체”라고 교회를 소개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지방회 서감찰

장 최경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지방회 부회장 최은호 장로가 기도, 

서기 김종호 목사가 성경봉독, 회

장 오서택 목사가 “장자들의 영성”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봉헌기도

는 회계 최청학 장로가 했으며 미주

성결교회 부총회장 이상복 목사와 

총무 이홍근 목사가 축사하고 미성

대학교 총장 류종길 목사가 격려사, 

전 총회장 조종곤 목사가 권면했다. 

축도는 신원철 목사가 했다.

행사 순서 중에는 지방회와 원로

목회자들이 개척후원금을 교회에 

각각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문의) 213-407-4569

지난 5일 주일 남가주순복음교회

가 다윗과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해 찬양간증집회를 열었다. 남

가주순복음교회 두나미스 찬양팀

이 찬양의 문을 열었고 박재만 담

임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황국명 

목사가 설교와 찬양으로 은혜를 나

누었다.

박재만 담임목사는 “2017년의 모

든 예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

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순복음

교회는 올 한해 위로가 필요한 여러 

선교사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

청해 설교를 들으며 그들을 축복하

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에 힘

쓸 예정이다.

남가주순복음교회는 지난해 11

월 사이프러스에서 애너하임으로 

이사하며 재도약과 부흥을 꿈꾸고 

있다. 

주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문의) 714-952-0191

         www.socalfgc.com    

김준형 기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남가

주지회가 한미평화연합기도회 및 

동포간담회를 나성한인연합장로교

회에서 2월 5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의 채의숭 회장과 김영진 초

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국

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후,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마지막으로 LA

를 들르며 오는 3월 2일 서울 삼성

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 국가조

찬기도회를 동포사회에 알리고 기

도를 부탁하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이면서 농림부 장관

을 지낸 김영진 초대회장은 “한국

은 지금 촛불이 태극기를 불태우냐, 

태극기가 촛불을 덮느냐로 갈등하

며 중대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며 “3월 2일 동포들도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채의숭 회장은 자신의 삶

을 간증하며 “하나님은 기도에 반

드시 응답하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조찬기도회와 

남가주교협, 종교개혁5백주년기념

사업회가 함께 준비했으며 한국과 

민족, 동포 교계, 남가주 지역 교회 

개혁을 위한 합심 기도 시간도 있

었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 측은 글

렌데일 소녀상 건립에 기여한 이

창엽 글렌데일 시 커미셔너와 3.1

여성동지회 홍순옥 회장에게 평화

의 메달을 수여했고 남가주교협과 

미주한인재단은 김영진 초대회장

과 채의숭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

여했다.

김준형 기자

국가조찬기도회 채의숭 회장, 김영진 초대회장 초청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갈릴리선

교교회(한천영 담임목사)가 가정교

회사역원장 최영기 목사를 초청해 

2월 10일(금)-12일(주일)까지 ‘행

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부흥

회를 연다. 

강사 최영기 목사는 휴스턴서울

교회를 섬기며 ‘가정교회’라는 소그

룹 목회를 창안해 미주와 한국교회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특히 그의 저서 <가정교회로 세워

지는 평신도 목회>는 많은 목회자

들에게 소그룹 목회의 영감을 주었

다.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

직이는 가정교회 시스템은 우리에

게 익숙한 구역이나 다락방, 셀, 속

회와 같은 소그룹이지만, 신약교회

의 모습과 성경적인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모이는 ‘교회 

안의 작은 교

회’라고 할 

수 있다.

갈 릴 리 선

교교회는 지

난 수년간 휴

스턴서울교

회와 동역하

며 가정교회 

사역을 펼쳐 온 바 있다. 부흥회 일

정은 다음과 같다. 

2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2월 11일(토) 저녁 7시 30분

2월 12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교회 주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전화) 323-735-6412

홈페이지) www.gmcchurch.com

오서택 LA지방회장이 김시온 담임목사로부터 서약을 받고 교회 치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영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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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영육 모두 건강한 파워 크리스천으로 회복
제22차 JHM 영성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윤목 목사)가 2월 기도회를 지난 8일 토랜스선한목자교회(김현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

힌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천으로의 회복’이란 주제로 

제22차 영성 컨퍼런스(JHM 영성 

컨퍼런스)가 1월 22일부터 25일까

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빅베어 파인

크레스트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

에서 열렸다. 2009년에 시작해 올

해로 제22차를 맞는 JHM 영성 컨

퍼런스는 여캘빈 목사가 주강사로 

3박4일간 이민 생활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영육간에 치유하는 프로

그램으로 진행됐다.

여 목사는 “처음에는 이민교회에 

치유가 필요한 목회자를 돕고자 시

작한 사역이지만, 평신도들도 치유

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

면서 “영육간의 건강한 신앙생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아래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집회 마지막 날 강의에서 여 목

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도 마귀

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

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

롭게 하여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

는 성령의 능력을 힙입어 사는 것이

다”라고 말했다.

간증도 이어졌다. 집회에 참석한 

이영희 전도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집회였다. 성만찬 시간 때 

목사님의 기도로 수년간 고통 받았

던 좌골신경통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성도는 “깊게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왔다. 영적으로 자유

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인의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제�2�2차� �J�H�M� 영성� 컨퍼런스� 성료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2월 정

기기도회를 8일 열었다. 윤목 회장

의 인도로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기도, 김영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

회 회장) 설교, 합심기도, 송정명 목

사(KCC 공동대표) 축도 순으로 진

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4월 9일 고

난주간에 사우스베이 교회가 연합

해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면서 “조국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구 목사는 “남가주목사회는 앞

으로 각 지역의 목사회들과 하나되

어 3.1절 기도회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인규 기자

1.8kg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

증과 뇌성마비로 두 팔과 두 다

리가 자유롭지 못한 아이…. 8살

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13살에 

120편의 시를 쓰고 2016년에는 

‘지혜로움을 걷는 아이’란 첫 시

집을 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

든 중증장애를 극복한 13살 시

인 이다윗 군이 직접 자작한 시

를 낭송했다. 지난 5일 성화장로

교회(이동진 목사)에서다.

이 군의 자작시가 들려질 때

마다 박수가 갈채가 터져 나왔

다. 성경과 자연, 그리고 가족이

란 세 가지 주제로 들려주는 그

의 시는 참석한 이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주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 덕에 참

석한 성도들도 힘든 이민생활에 

희망을 꿈꿨다.

“나는 뭐가 될까 고민하고 기

도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나같이 몸이 불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급차 운

전수가 되려고도 했고, 의사가 

될까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을 묵상하다가 육과 영을 치료

하는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다윗 군은 현재 경기도 안

성의 시골집에서 부모와 두 동

생 에스더, 한나까지 다섯 식구

가 살고 있다. 부친 이근수 목사

는 이 군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택했다. 이 군은 하

루에 신구약 성경을 10장씩 읽

으며 수십번 통독했다. 매일 성

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다. 

세계의 역사도 줄줄 꿰고 있다. 

이날 실제로 한 성도가 “1961

년도에 미국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1961년부터 

1963년까지의 역사를 줄줄이 

읊어 성도들을 탄복하게 만들

었다.

이근수 목사는 “유대인들의 

테필린 말씀 중에 한 부분인 신

명기 6장의 말씀처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

랑함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책

임이며, 말씀 앞에 동등한 입장

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면

서 “아빠지만 저 역시 잘못했다

고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

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은 

이 군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

다”고 말했다. 

한편, 부흥한국의 초창기 멤

버이자 PD 출신인 이근수 목사

는 올 상반기 경 부흥한국 팀과 

함께 이다윗 군의 집회를 계획

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뇌성마비 극복한 13살 시인의

“희망의 노래”

이다윗 군의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사진 한가운

데 앉아있는 사람이 이다윗 군이고 바로 뒤가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담

임목사다. 

이다윗� 군�,� 성경� 통독과� 암송의� 기적

사우스베이 목사회 
정기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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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소개하

고 싶고 그 사역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분들

의 사진이나 이름이 거론되어져 

혹시 악용되거나 사역에 걸림돌

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도 

든다. 필자는 2007년부터 이슬람

권 선교에 눈을 떴다. 나를 그 길

로 안내한 분은 실크 웨이브 미

션의 김진영 선교사다. 그는 터

키 선교사로 있으면서 터키 연합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킨 리더십 

중 한 분이다. 그리고 이 중보기

도 운동은 한국교회의 선교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

까지 4일간 터키 남부 항구도시

인 안탈리아에서 첫 연합 중보기

도회가 열렸다. 300명 가량의 선

교사들과 중보기도자들이 모였

다. 강사 중에 분당샘물교회 박은

조 목사가 있었다. 마지막 날 비

가 쏟아지는 아스펜도스 야외 광

장에 기도자들이 모두 모였다. 비

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다른 여행

객들이 거의 없었던 것도 ‘여호와 

이레’였다. 모인 무리들 앞에 박 

목사가 섰다.  설교 중에 그 분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

도인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자. 

순교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

자”고 했다.

하나님은 그 설교를 받으셨고, 

우리의 ‘아멘’을 받으셨다고 믿는

다. 그렇게 연합 중보기도회가 끝

난 후 2개월이 채 안된 4월 18일 

오후 터키 말라티야에서 순교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독일

선교사인 틸만 게르케, 현지인 목

사들인 네자티와 우르육셀 등 세 

분이 다섯 명의 이슬람 과격분자

들의 테러로 순교를 당했다. 3개

월 후,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

교회 선교봉사단 23명이 탈레반

에게 피랍된 후, 두 명이 순교를 

당했다. 박은조 목사가 섬기는 교

회의 교인들이었다.  경위나 내용

은 모두 아는 바다. 

필자는 두 순교 사건에 대한 각 

나라 교회들의 대처의 차이를 말

하고 싶다. 먼저 말라티야의 순교 

사건 후에 틸만 선교사가 섬기던 

현지 교회와 부인 수산나 선교

사를 돕기 위해 미국 WEC선교

회 소속 선교사 세 가정이 자발

적으로 말라티야 교회에 합류했

다. 그후 그들은 목숨을 건 예배

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다. 독일교

회도 수산나 선교사를 계속 지원

했다. 합류한 선교사 가정들 중에

는 한국계도 있었다. 2015년 필

자가 말라티야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가정들과의 만남과 말라티

야 교회에서의 주일예배를 지금

도 잊지 못한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의 반응이

다. 샘물교회 순교 사건이 났을 

때 한국사회는 한결같이 비난했

다. 교회는 용기를 잃었고 그 비

난에 합류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마다 이슬람권 선

교에 빨간 깃발을 들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가 그렇

게 맥없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

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엘

리야 시대에 남은 자 7천을 준비

시키신 것처럼 오히려 그 순교를 

기회로 이슬람권을 향한 젊은 청

년들의 선교사 지원이 차곡차곡 

이루어졌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

슬람권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있다.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 앞에서 그 영적 가치를 존

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

대를 더 고취하기를 바란다.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5  

말라티야 선교사들의 이야기

제4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선교

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

이 오는 3월 13일(월)부터 15일(수)

까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 소재

한  주예수교회에서 개최된다. 디아

스포라 사회선교원(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이 주최하고 주예

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관

하며,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

회 전국총회(NCKPC) 국내선교위

원회가 협력하는 이번 세미나는 올

해로 제4회째를 맞이하며 해를 거

듭할수록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이학준 교수(풀러

신학교, 조직신학)가 “선교적 교회

와 이민목회 신학”, 신혁선 교수(버

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사회복지학)

가 “선교적 교회의 사회복지”, 최병

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가 “선교

적 교회의 이민목회”,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실

제와 목회 리더십,” 그리고 노승환 

장로(주예수교회)가 “선교적 교회

의 평신도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하게 된다.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유럽과 미주 선교학자들에 의

해 시작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에 미주 한인교회들

이 동참하게 된 것은 불과 5년 미

만이다. 2014년 미 동부지역 최초로 

시작된 이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새

롭게 변화하는 이민목회 환경에 맞

는 선교적 교회 모델을 제시해 주

고 있다.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찬 목사는 “한국교

회의 새로운 선교 방향과 교회 개

혁의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

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외형적 성

장과 내면적 성숙의 불균형 속에서 

건강한 한국교회의 미래상으로 제

시되는 교회론”이라고 설명했다. 더

불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

전과 함께 교회 리더십과 온 성도

가 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교적 교회 이론의 다양한 이민

목회 현장 적용 실제, 강사들의 상

세한 목회 리더십 멘토링, 미 전역

에서 온 목회 지도자들과의 선교적 

교회 현장에 대한 폭넒은 나눔과 교

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

의 선교적 교회 공동체 리더십 협

력 구축 등 참여하는 목회 지도자

들에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이민교회의 목회적 모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등록 문의는 주예수교회 홈페이

지(www.ljkc.org)를 방문하거나, 교

회 사무실(804-560-7500, 7509)로 

전화하면 된다.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 보고 배우자”

지난해 3월 열렸던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단체 사진

리치몬드� 주예수교회에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가주광염교회 정우성 목사의 

부친 정원섭 목사가 2월 2일 오후 

11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0세.

천국환송예배는 10일(금) 오후 7

시 대한장의사(160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있고 

하관예배는 11일(토) 오전 11시 로

즈힐 메모리얼 파크(3888 Work-

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에서 있다. 집례는 LA사랑의교회 김

기섭 목사가 한다.

정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

고 70세에 은퇴해 미국으로 이민 왔

다. 10년 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LA사랑의교회가 개척될 때 명예장

로 직분을 받아 개척 멤버로 섬기기

도 했다.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무료 세

금 보고 강좌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2

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까지 열린다. 장소는 그레이스미션

대학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이다. 

이 강좌는 유학생들과 특히 신학

생들에게 유익한 세금 관련 정보와 

세금 보고를 위한 준비에 대해 알려

준다.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

다. 강좌 자료는 당일 무료로 배부

된다. 

강사 제임스 구 교수는 그레이스

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

정 및 IT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

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문의) 714-393-4595, 714-515-

5431

故� 정원섭� 목사� 소천

�1�0일� 천국환송예배

유학생과� 신학생�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 

필자가 말라티야를 방문해서 교제한 선교사 가족들



어떤 율법사가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습니

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 가르치심

을 기대해서 영생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던

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율

법을 가르치는 자이기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

니 그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라 하였나이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신

명기 6:5 이하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

관하시고 계신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을 살피며, 삶의 의욕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

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진정 믿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온전

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믿어지

며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은 영적인 목숨과 육적인 목숨이 있

는데, 영적인 목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긋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은 피에 있음이라”는 레위기 17:11의 말씀

처럼 육적인 목숨은 피로써 생명이 유지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12부터 보면 시장하셨던 예

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를 찾으셨으나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

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

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

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며, 

열매를 찾으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

문입니다. 잎사귀는 육체의 세상조건을 의

미합니다. 이제 그 무화과는 생존의 의미가 

없으니 생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튿날 제자들은 그곳을 지나다

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

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

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2:6의 “하나님

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섬김

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

이신 하나님이 그를 더욱 강건하고 윤택하

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저 

한 번 힘을 쓰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힘 있게 사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

를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2:7에 “여호와 하

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

지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기(氣)

와 혈(血) 두 가지가 생명체로 활력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세상조건으로

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보충되

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기와 혈에 공급되는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에 작정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구

원을 얻었고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갈 

믿음을 가꾸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

나님을 영화롭게 더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

다. 나로 말미암은 영적인 성과, 많은 영혼을 

지옥 길에서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전도

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

릴 수 있을 때 내 육체의 사는 목적을 그것

에 두어야 합니다. 생활로 본을 보이며 믿음

의 봉사와 자기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헌신적 봉사는 하나님을 기

쁘게 하는 일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뜻을 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두고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껏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그

것을 옳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율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의식화된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

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들의 의식

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

기기를 힘쓸 때 그 은혜를 따라 구속해주심

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

베소서 2:8-9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

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

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

람으로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과의 관계를 위해 열심히 애써왔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옳

게 보여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비탈길입니다. 예루

살렘은 지중해 해수면에서 762M나 높은 고

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면입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예루살렘에

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입니다. 이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강도들이 그 옷

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고 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

도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하나

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책

임져 주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은 못본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

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처럼 취

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

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

귀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 날 길을 떠나

며 주막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사마

리아인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

은 참다운 사랑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드시고는 율법사에

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예수

님은 이 율법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푼 사

마리아인입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

셨습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의식과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천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야고

보서 2:17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

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

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

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

라는 두 가지 강령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

이 가르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묶어놓은 

것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 실천입니

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고통은 함께 나누

되 그렇게 되어진 사연은 하나님께서 잘 아

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

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

격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

하는 관리자일 뿐이며 소유자가 될 수 없습

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

니다. 누가복음 6:38에 “주라 그리하면 너

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

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

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계

산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었으면 그것으

로 끝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

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

을 갚아 주시리라”고 잠언 19:17에 말씀하

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곁에 있는 사람이

라고 하십니다. 네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네 몸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라

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

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님을 사랑하는 것같이 네 이웃도 네 몸과 같

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삶의 성

패(成敗)를 결정지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

나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

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

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그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

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 이웃에게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

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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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칼럼 설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OX TV 

워싱턴DC.

CTS TV 

기독일보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CBS TV

CTS TV

경북 기독 신문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3면 설교

미 국  신 문  설 교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금요일  오후

2시30분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해  외  선  교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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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를 자

칭하고,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인 “이긴 자,” “만왕의 왕”이라고 추

앙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잘

못된 계시록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

습니다. 그는 144,000, 즉 계시록 7, 

14장에 걸쳐 등장하는 이 숫자를 문

자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차례 바꾸었

습니다. 그는 처음 이 숫자는 구원

받는 사람들의 숫자로서 1980년에

서 1987년까지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러나 1987년이 되어도 600여명 밖

에 아니 되자, 추종자들은 모두 떠

나고 40명만 남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거짓주장은 계속

되어 신천지 총회 교적부에 등재되

어야 144,000에 포함된다고 주장하

였습니다. 2005년 5만 신도가 넘자 

이들이 교적부로는 부족하고 “말씀

의 인”을 맞아야 한다고 바꾸었습니

다. 2010년이 되어 10만 신도에 육

박하자, 말씀의 인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복음방 교사” 정도는 되

어야 한다고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2014년에 이르러 신도가 144,000이 

넘어가자, 이제는 종교통합을 이루

어야 한다는 핑계거리를 찾았습니

다. 처음부터 144,000이라는 숫자는 

신도를 유혹하기 위한 숫자였습니

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 종교와 유

사하게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

하였습니다. 

144,000이란 상징적인 숫자입니

다. 숫자 중에서 12는 12지파 혹은 

12제자로서 선택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선택수로서 12+12=24이고, 

12x12=144입니다. 12를 두 번 더한 

수나 곱한 수는 완벽한 선택의 수입

니다. 더구나 거기에 10x10x10이라

는 숫자가 곱하여졌으니, 이는 구원

받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계

시록은 실제로 144,000이라는 숫자

가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의 충만한 

수를 구약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

는 것입니다. 12지파에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온 세상의 성

도들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유대인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하

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

성이 되었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소

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의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가 된 백성이요, 짐승의 표 666을 받

는다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것

을 의미합니다. 144,000은 유대인이

든 이방인이든 실제로 복음으로 거

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

았으니”(엡 1:13).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144,000에 드는 

분입니다. 특별한 분파에 속하거나, 

배타적인 헌신을 하거나, 별난 열심

을 가져야 이 구원의 수에 드는 것

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힘이 아니

라 어린양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는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낳은 열매입니

다. 이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144,000명에 대한 오해와 이단

사람의 건강에 수면은 너무나 중

요하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필

요한 잠이 있고 잠이 부족하면 뇌

가 기억하고 한 달 전 못 잔 잠까지 

자야 피로가 풀린다는 기사를 읽었

습니다. 수면부족은 기능성과 활력, 

의욕, 정서 그리고 자제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심해지면, 자살

충동에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커진

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

들다든지, 운전 중 졸음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책을 읽거나 TV 혹은 영

화를 보면서 잠이 드는 현상이 정확

하게 수면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을 4-5시간 이상 못 잡니

다. 눈을 감았다 뜨면 4시간을 잔 후

입니다. 피곤해도 잠은 더 안 오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라는 하

나님의 뜻으로 알고 새벽기도 시간

을 지키기에 안성맞춤 체질이라 생

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알람 없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었

습니다. 전도사 시절 알람을 두 개 

세 개를 맞춰 놓고 잔 적도 있습니

다. 결국 옆 집 사시는 잠이 없는 장

로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 겨우 일

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알람 없이 일어난 지

가 15년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자는 체질로 변했나 보다 생각했는

데, 제가 선교지에 가면 2-3시간을 

더 자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는 시차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서 모자

라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

다. 시차가 바뀌면서 리듬이 깨어질 

때 뇌가 기억하고 있던 모자라는 잠

을 자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잠을 못 자면 모든 것이 기능정지가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

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

보다도 잠을 주시나 봅니다.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잠드는 사람들은 하나

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

다. 그리고 도중 방해 없이 쭉 7-8

시간 자는 분도 보통 사랑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잠을 주무셨습니다. 피

곤함, 목마름, 졸음도 느끼셨을 것

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다

시 오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

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합

니다(시121:4). 잠은 하나님과 인

간됨의 구별선인 것 같습니다. 하

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없을 것 같

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캘리포니

아 시간에 지구 반대 쪽에서는 활

동을 하고, 선교지에서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는 또 일어나 “주여 깨

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시 

44:23) 기도를 시작하고 있으니, 하

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에 귀 기울여 주시느라 주무실 수

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선지자들

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신을 향

해 “너희 신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한다”고 조롱했을 정도로 잠을 자

는 신은 가짜 신임을 시사하고 있

습니다. 우리 모두 불면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잡시다.

불면의 하나님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좋은 책, 새로운 책과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책을 읽으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제 인생을 변

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치료해 주셨습니다. 책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셨

습니다. 책을 통해 깊이 있는 사람

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 생각하는 법을 배웠

습니다. 책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

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

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고난을 

잘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

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소통하는 법

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책을 통해 인류

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만났습니

다. 책을 통해 탁월한 스승들을 만

났습니다. 책은 좋은 만남의 통로입

니다. 다른 분이 쓴 책을 통해 좋은 

만남을 가진 것처럼 제가 쓴 책을 

통해서도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좋은 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속에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을 발

견했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에게 필

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

니다.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문했던 해답들이 책 속에 담겨 있

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

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책을 꾸

준히 읽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입시 공부를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한 

까닭에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책과 담을 쌓고 살

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주는 유익을 깊이 깨달으면 

책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책 읽

는 법을 잘 배우면 책 맛을 알게 됩

니다. 책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려

면 책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독

서법이란 읽는 법입니다. 독서법을 

배우면 책을 읽는 법만 배우는 것

이 아니라 자연을 읽고, 사람을 읽

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

추게 됩니다. 

독서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성경을 잘 읽고 깨닫기 위해

서입니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

식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성

경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

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은 소생합니

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

다. 그런 까닭에 말씀은 상한 심령

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안식의 비밀, 행복의 비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 건강의 비밀, 

형통의 비밀, 기도의 비밀, 승리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 까닭

에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갑

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아

름답게 만듭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

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읽

는 책을 통해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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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가 점점 더 뜨거

워지고 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지도

자에 대한 열망이 이전의 어떤 대선보다 높

은 상황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

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

주당 대표, 안철수 의원(국민의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 선

언하진 않았으나,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

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상 가나

다 순)의 동성애(성소수자)와 안보 문제에 

대한 공약과 입장을, 그 동안 이들이 언론 등

을 통해 밝힌 것들을 토대로 정리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이슬람에 대해서는 7명 모두 이렇다 할 입장

을 피력한 적이 없었다. 향후 지켜봐야 할 대

목이다. 아래 각 주자들의 나열 순서 역시 ‘

가나다’ 순이다.

1. 남경필 경기도지사(53, 기독교)

‘준비된 미래 남경필’이라는 슬로건을 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치의 세대교체와 혁

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지난달 

25일 자신이 소속된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

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그는 보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겠

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미래세대로의 세대

교체, 협치와 연정, 공유적 시장경제, 권위주

의적 사회문화 탈피, 확고한 안보, 모병제, 수

도 이전 등을 핵심 사안으로 외쳤다.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그는 보

수정당 개혁을 요구해 온 소장파로도 잘 알

려져 있다.

기독교인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 교

계 행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주요 교계 행사

에 자주 얼굴을 비춰왔다.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신년 조찬

기도회, 수원기독교총연합회 수원시 지도

자 조찬기도회 등에도 참석해 경기도와 도

민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중보기도를 요

청해 왔다.

▷동성애: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 이후 그는 한 일간지 온라

인 게시판에 올린 독자의 질문에 “기본적으

로 동성혼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성

혼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차

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

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남경필 지사 측은 이 문제

와 관련, 본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

야 한다”는 뜻도 전해왔다.

▷안보: 대북 문제에 대해 역시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찬성하는 그는 “북핵 문제는 제재만으로 해

결되지 않으며, 대화도 함께해야 한다”며 제

재와 대화의 병행을 주장했다.

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5, 천주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주교 신

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양동이를 들고 정기

적으로 배급을 타야했다. 내가 양동이를 들

고 가면, 수녀님들이 귀엽다고 자주 과일과 

사탕을 주셨다. 인자한 수녀님들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전 대

표는 천주교에 귀의했고, 현재까지 천주교를 

믿고 있다. 세례명은 디모테오이다.

▷동성애: 문 전 대표는 동성애와 관련해 수

용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7년 한겨

례 신문 주최,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인권기본법

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언급한 인권기본법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포괄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팬클럽인 ‘젠틀재인’이 공개

한 그의 백문백답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70

번 문항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존중해야 하

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

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71번 문항 ‘결

혼에 대한 나의 견해’에서 “꼭 해야한다고 생

각하지 않고 동성결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인권 연대단체인 무지개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문 전 대표는 “동성결혼·파

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

는 가족의 형태이다.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하기도 했다.

또 해외의 동성애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레인보우 팩토리를 설립해 동성 애인과 함

께 운영하고 있는 김조광수 감독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멘토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입장에 다소 변화가 온 듯, 최

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가정, 

가족,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한

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밝

혔다.

▷안보: 문 전 대표는 최근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한다.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걸 쉽게 취

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작년 10월 9일 “사드 배치 절차

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며 조

기 배치에 반대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

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그는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게 중요하

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기존 남북합의 실

천·이행을 합의해 남북관계를 복원할 여건

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한다는 뜻”

이라고 해명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국가보

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진보적인 안보관

을 드러냈던 문 전 대표는,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국정원 개혁을 언급하

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군 복무기간을 18

개월로 단축하고 2020년까지 50만 병력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다. 

3. 안철수 의원(56, 무교)

▷동성애: 작년 3월 12일 안철수 의원이 당

시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은 진보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들이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 등의 명목

으로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

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서를 발표했을 때, ‘성

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예

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 안철수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

련 “외교·안보의 판단 기준은 국익이 우선

돼야 한다. 일단 정부 간에 약속한 협약을 다

음 정부에서 완전히 뒤집는 건 힘들다”고 밝

혔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철폐보다는 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국

가보안법이 개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

렀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객관적

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에 인

권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은 당연히 국민 공감을 얻어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8일 전주를 방문한 안 전 대표

는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군 복무기

간 단축은 국방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아

래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

화로 군에 입대 가능한 젊은이의 숫자가 줄

어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군 복

무기간 단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

했다.

4. 안희정 충남도지사(53, 무교)

▷동성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월 

14일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

이’에 출연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종교적 

교리든 이념이든 각각의 정체성에 손가락

질할 권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개인

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

며 “논쟁을 해 사회 문제화시키면 안 된다”

고 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

문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

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문제

에 대해 나는 철저히 리버럴(Liberal)”이라

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성적 지향에 따른 차

별에 반대하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2014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안보: 안 지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

가간 합의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

건 반대하기보다 일단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여러 공식 

석상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는 한미 양국간 합의로 결정

된 사안인 만큼 존중돼야 하지만, 무기로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사드의 효용성은 철저

히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전시

작전권마저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현

실”이라며 “이를 뒤집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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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지 역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수요집회 오후7:00 

정우성 담임목사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나성동산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박영천 담임목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일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2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LA 온하늘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산타모니카교회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전도하는 교회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남가주 새언약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후보들 이슬람 정책은 아직 검증 없어

고 했다.

이어 “사드는 미국 내에서도 무기체

계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다”

면서 “사드 문제를 찬반 정치 공간에 들

여놓을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의 

군사기술적 측면에 대해 앞으로 배치과

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또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현재 

북핵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튼튼한 

자주국방력에 기초해 대북 대화채널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퍼주기는 그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의 

일이고, 동등하게 공동의 이익을 도모

해야 한다. 공동이익을 위해 교류는 교

류대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은 

조건없이 수호해야 할 가치”라며 북한

인권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땅 위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했다.

5. 유승민 의원(60, 불교)

‘정의로운 보수 유승민’이라는 슬로

건을 내세우며 보수통합과 외연 확장 

전략을 펼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은 지난달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정

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이라

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에서 ‘경제위기

와 안보위기 극복’을 시대적 책무로 

꼽으며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의 뿌

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며, 국가

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칠 것을 주장

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신

자인 그는 출마선언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본원에서 조

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여 조언을 듣

기도 했다.

▷동성애: 이 문제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지난 2014년 총 45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동

성애법)에서 대표발의를 한 바 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동성애 조장 법

안이라는 이유로 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대로 결국 철회됐다. 유승민 의원은 

최근 한 언론에서 “동성애 차별은 반

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논

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

다.

▷안보: 대북 문제에 대해 유 의원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며, 북핵 위협에 대

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

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

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한·

미동맹을 안보의 초석으로 보고 “미국

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의 새로운 현안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

결하고, 동맹을 더욱 굳세게 만들겠다”

고 밝혔다.

6. 이재명 성남시장(54, 기독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5년 가

톨릭프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

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며 “종교가 정

치에 영향을 줄 경우 그 부작용이 너

무 크다. 모든 갈등은 치유되는데, 종

교 갈등은 그렇지 않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종교가 정치에 간여한다

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고, 이는 종교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며 “종

교는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가 

할 일이다. 그게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

분리”라고 덧붙였다.

또 “선거에 종교를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특히 “현재 개신교의 활동에 대해, 

종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일부 대형 교회의 일탈이 

눈에 띄어 국민들의 불신과 무시를 받

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다수의 개

신교 지도자 및 성도는 현장에서 묵묵

히 복음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나쁜 것이 대표적으로 잘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동성애: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4

년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걸 소수라고 해서, 다

수의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배제

하는 건 옳지 않다. 존재 자체를 인정

하는 위에 다수의 입장을 관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예 무시하

거나 배제하거나 공격할 일은 아니다. 

존재는 인정받아야 한다. 인권선언이

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었나. ‘그거 나쁘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지지하고 말고가 아

니다. 저는 이성애를 지지한다. 그렇다

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며 “그냥 (동성애가) 있는 걸 

인정한다. 그렇게 봐야한다. 이걸 선택

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왜 세상이 꼭 

하나만 존재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명사회”라며 “‘나와 다른 

건 틀린 거다’라는 게 매우 전제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후진 국가다. 인정

하는 것과 지지하는 건 다른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

에서 “차별금지법에 적극 찬성한다”

면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보: 이 시장은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

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가 사실상 종속 관계임을 보여주

는 사건”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 시장은 또 사

드 배치가 “대한미국의 안보와 미래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조치”라며 “국

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라는 대원

칙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에 종속되거

나 굴욕적 태도를 취하면 이 나라가 존

속하기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은 그 동안 외

교·안보 문제와 관련, 군 복무 기간 단

축이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익 중

심 외교 등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

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故 김대중·노

무현 정부의 노선을 잇는 화해와 협

력, 대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종북’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

는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61, 기독교)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독교 신자다. 사법연수

원 시절에 신학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

는 전도사로 섬기기도 했다. <지혜의 

일곱 기둥>, <교회와 법 이야기> 등 기

독교 관련 서적도 출판했다. 

▷동성애: 지난 2015년 한기총을 방

문했던 황 권한대행은 동성애 반대 입

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당시 이영

훈 대표회장이 황 대행에게 “한국교회

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

성결혼 문제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

다. 총리께서 힘을 실어 달라”고 했으

며, 이에 황 총리는 “알겠다”고 답했

다. 그러나 그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안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

드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

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적 가치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사드 (포대) 1개를 배치한

다고 북한의 핵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

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

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 간 긴밀

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

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

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

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

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했다.

김진영·이지희

강혜진·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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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가 주최한 새해감사부흥성회

오레곤 밴쿠버 새해감사부흥성회

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가 주

최한 “새해감사부흥성회”가 김기동 목

사(LA 소중한교회 담임목사, 고구마 

글로벌 미션 대표)를  초청해 지난 1월 

19-22일(목-주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지역 한인교회 연합회는 오레곤 

주와 워싱턴 주 밴쿠버 지역의 한인들

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4일간 한인

이 밀집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새해감

사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첫째날 1월 19

일(목)은 유진 지역의 유진한인장로교

회(김건택 목사), 둘째날 20일(금)은 밴

쿠버 지역의 밴쿠버한인장로교회(지선

묵 목사), 셋째날 21일(토)은 강동 지역

의 온누리성결교회(강재원 목사), 넷째

날 22일(주일)은 강서 지역의 집회로 오

레곤벧엘장로교회(이돈하 목사)에서 실

시되었다.

이번 신년감사성회는 “한 영혼을 소중

히”라는 주제로,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

한 김기동 목사가 4차례로 첫째날: “염려

입니까? 믿음입니까?”(마6:31-34), 둘째

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합3:1-2), 

셋째날: “자신입니까? 이웃입니까?”(마

22:37-40), 넷째날 “Being, Doing, Tell-

ing”(창1:28)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교회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는 이돈하 

목사는 “매년 하는 감사성회를 한 곳에

만 1회적으로 하면 2시간 거리 안에 산

재된 오레곤 주와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

인들의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고 유진, 밴쿠버, 해피 밸리(강동), 

비벌튼(강서) 지역으로 하루씩 순회하

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연인원 700여 

명 이상이 모인 성회가 되었다. 특히 오

레곤 주는 3만 명 정도의 교민 중 실제로 

교회 다니는 성도의 숫자는 3천 명이 되

지 않아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미

국 내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를 모시고 한 

이번 집회는 온 교회들이 연합하여 전도

에 힘써야 하는 사명을 일깨워 주는 소

중한 집회였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전도� 사명� 일깨워

“무조건 잘되는 게 축복?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을 기억해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를 초청해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를 주

제로 열린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성회가 성료됐다.

3~5일까지 진행된 집회는 매 시간마

다 갈급한 성도들로 본당을 가득 채우는 

것도 모자라 보조의자까지 펴야 했다. 예

배 전 보조의자까지 가득차 본당 안에 들

어가기 힘들어지자 한 참석자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유투브를 통해 들어왔

는데 직접 듣고 싶어 찾았다. 뒤에서라도 

서서 듣고 싶다”며 요청하기도 하는 등 

예배 시작 전부터 성전을 가득 매운 집

회는 최근 애틀랜타에서는 보기 드문 모

습이었다.

3일(금) ‘하나님과 대결한 자의 어리석

음’(요나1: 1-4)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

한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

짜로 임했고, 임한 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이고 목사이다. 성숙한 크리

스천은 말씀을 기대하고, 임하기를 사모

하며 임한 것을 삶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

어 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말씀이 임하면 참 

선지자고, 목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

씀을 이어갔다. 

특별히, 그는 일반적인 예화가 아닌 자

신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내는 간증을 통

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을 전하고자 해, 많은 이들이 더욱 공감

하고 은혜를 받는 듯했다.

이 목사는 “내적 치유가 안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사춘기’다. 요나

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니느웨에 대

한 상한 민족적인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

에 물고기가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

나? 요나를 삼킨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피조세계

가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

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주변에 영문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힘들어 질 수 있다. 믿는 

크리스천들이 주변에 본이 되고 힘이 되

어 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권면

하며 “불순종한 요나는 그 내면에 치유

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해결 되지 않

은 감정은 영적 고통을 받게 한다. 왜 용

서가 필요한가?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하

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해 많

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 일이 잘 되면 그것

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나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인간

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임을 

다시금 인식하자.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

워가야 한다.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가 맡겨야 하나님

이 책임져 주심을 은혜로 깨닫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코스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한국교회를 이

끌 차세대 지도자 3인 중 한 명으로 꼽히

는 목회자로, 대형교회 증축 포기와 사

회 환원 선언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저서로는 <붙들어 주심>, <처음 

마음>, <삶으로 증명하라>, <보호하심> 

등 다수가 있다.

윤수영 기자

연합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집회에서 설교하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주제로� 

� � 연합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성회� 성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정상용 담임목사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이창민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L A 동 부 , 팜 스 프 링 스 지 역 , 라 스 베 가 스 

파사데나,라크라센타,라캐냐다,글렌데일,밸리,벤추라, 버뱅크 지역 

사 우 스 베 이  지 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박신철 담임목사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토) 오전 6:00오전 6:00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이춘준 담임목사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이희철 담임목사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872-2405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서보천 담임목사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 가 주 샬 롬 교 회남 가 주 샬 롬 교 회

김준식 담임목사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이승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T. (760) 636-2675 / pspkmc.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권영국 담임목사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청년부예배EM 오후 1:30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에배   오후 8:00 (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방수민 담임목사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 금 )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e-mail: iccc.o�  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윤대혁 담임목사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김성원 담임목사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조응철 담임목사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Good News Church / KPCA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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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연방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50)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

원 판사를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

선 후보 시절부터 대법관 후보 21명을 

정해 놓고 지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

려졌다.

뉴욕타임즈(NYT)는 “고서치가 안토

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과 비슷한 보수적 

이념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스칼리아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했

다. 또 대법관에 임명된 9명 중 유일한 

흑인이자 가장 보수적인 클래런스 토머

스(68) 대법관 다음으로 보수적인 인물

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파인 고서치가 연방대법관에 지

명됨에 따라 동성결혼, 낙태 등 진보적

인 이슈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이를 반

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의 법

적 소송의 표적이 되는 등 종교 자유의 

침해 논란까지 겪은 미국 교계는 보수적

인 연방대법관의 임명 소식을 크게 반기

는 분위기다.

처치리더스닷컴은 “복음주의자들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준비된, 그리고 두 

아들을 둔 성공회 신자인 고서치 판사를 

추켜세우고 있다”면서 “그의 이력에 기

초할 때,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보

수적 발자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에 반대해 온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도 이

번 결정에는 박수를 보냈다. 그는 성명

을 통해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인물이

며, 헌법적 원리주의의 수호자로서 안토

닌 스칼리아 대법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고서치는 동성결혼 이슈

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웹사이트 헤비닷컴은 

“고서치가 직

접적으로 성

소수자와 관

련된 사건을 

맡은 적은 없

다. 그렇기 때

문에 이같은 

이슈들에 대

한 그의 견해

를 파악하기

는 쉽지 않다”

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2005년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서 딱 한 차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시 그는 “진보주의자들이 동성결혼과 같

은 이슈를 공직자 선거나 투표를 통해

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정으로 끌고 

와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엇보다 진보주의자들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 하는 것처럼 생각

된다. 그들이 동성결혼 등의 이슈를 다

룰 때, 대중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보다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정치적으로 위축돼서 더욱 고통 받을 수 

있다”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잘못된 열

정을 갖고 동성결혼에 접근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낙태, 조력자살, 안락사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서치는 2006년 출간한 저서 ‘조력자살

과 안락사의 미래’에서 “모든 인간은 태

어날 때부터 가치를 지니며 타인이 인

위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

타냈다.

또 2013년에는 기독교 업체 하비로

비 등이 직원들에게 피임 비용을 지원

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며 제기

한 소송에서 사측 손을 들어줘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비판적인 견

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복음주의계

보수 연방대법관 지명 대환영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위키피디아

美 정교분리 관련 세금법

 존슨 수정조항 폐기될까?

이라크 갈데아교회

기독교인 재정착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워

싱턴 DC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정교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존슨 수정 조

항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명의 교계 지도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존슨 수정 조항

을 없애고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

해서 신앙을 대표하는 이들이 처벌에 대

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의 자

유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내 정부는 종교 

자유의 수호를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

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의 국가이다. 우리의 삶의 질은 물질적

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

람으로서 하는 말이다. 부자들 중 많은 

이들이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이들”이라

고 덧붙였다.

존슨 수정 조항은 1954년 제정된 세금

법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

교분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면세 혜택

을 박탈당하게 된다.

트럼프가 약속한 것처럼 존슨 수정 조

항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가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련된 행정명령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번 발언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되어 

온 기독교 보수교단에게 큰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과정에서도 교회

의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발언 허용에 

대해 강조해왔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슨 수정 조항이 기독교

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자유를 억

압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강혜진 기자      

계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향으

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이라

크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갈데아교회

가 나섰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가

톨릭헤럴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에르빌의 바샤르 와르

다(Bashar Warda) 대주교는 “우리는 기

독교인들이 떠났던 마을을 실제로 재건

할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났던 이들을 내

적으로 위로하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

록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톨릭 박해감시단체인 ‘에이드투

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 ACN)는 처음부터 이 운동을 주

도해왔다.

ACN은 니네베 평원에 있는 마을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라크를 위한 ‘마

샬플랜’이라고 언급했다. 마샬플랜은 세

계대전 2후 미국의 지원으로 이뤄진 서

유럽의 대량 재건축 계획을 의미한다.

ACN의 대변인 안드레즈 할렘바 신

부는 “재건축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

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파괴

된 현장을 담은 수 천장의 사진들을 모

아 분석한 후 재건축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팀들은 위성 

사진들의 도움으로 니네베 평원에 있는 

각 마을의 집들이 IS에게서 회복되었다

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할렘바 신부는 “재건축이 꼭 벽돌과 

진흙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법적인 이슈

들의 해결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

라크 정부가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시민

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재건축에도 동참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O . C . / 얼 바 인  지 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익 담임목사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남가주 벧엘 교회남가주 벧엘 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고현종 담임목사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디사이플교회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이 서 담임목사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오전 6:00 (토)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홍성준 담임목사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얼바인 한믿음교회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 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하나님의 은혜교회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  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권혁빈 담당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l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  ce)
www.nextsarang.co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김민재 담임목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공동체

예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남성수 담임목사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Mission Community Church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남가주가스펠교회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담임목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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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 수위권 천주교회로 가는 길

지난 편에 함께 살펴보았던 오병

이어교회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베드로 수위권 천주교회(Church of 

Primacy of St. Peter)가 있다. 오병

이어 교회에서 나와 도보로 5분 정

도를 걸어가면 이 교회의 입구가 있

고 이곳에서부터 바다가 가장자리

에 있는 교회까지 정원길이 나있

다.

이 교회가 있는 차 길 건너 언덕

위로 길이 나있는데 이 길로 올라가

면 산상수훈의 교훈이 있었던 팔복

교회가 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있었던  가

버나움에서는 서쪽으로 2마일 떨어

져 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부터는 갈릴리 가나를 지나 이곳까

지 이르는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고대 길이 있는데 지금은 포장된 도

로가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만들어

져 있다.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가는 

길은 가나를 지나 65번 도로를 만

나 북쪽으로 진행하다 807번 도로

를 타고 미그달 지역을 지난 후, 90

번 도로를 타고 타브하 지역으로 가

는데 이곳으로 가면 약 50분 가량 

걸린다. 

또 77번 도로를 통해 티베리아스 

시내를 관통하여 오는 경우도 있고, 

60번과 65번 도로를 경유하여 돌아

오는 거리도 있는데 이 경우는 1시

간이 소요된다.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아풀라 시

내와 다볼산(변화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베드로 수위권 교회의 역사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기

념교회이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Mensa Christi(주님의 식탁)이라는 

바위와 주변의 갈릴리 바다를 배경

으로 하고 있다. Primatus Romani 

Pontificis Papal Primacy는 마태복

음 16장 18-19절을 근거로 하여 성

립된 교황 수위권이다. 교황은 모

든 주교들의 수장으로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를 설립하고 간섭하는 실

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

앙고백이 있었고 “반석 위에 교회

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

씀하셨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베드로(반석이라는 

뜻)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아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

씀하셨다.(요1:42)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이와 같

은 특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11절에서 바위

는 그리스도라 말하였고, 베드로는 

제자 가운데 기둥이 되고 그 기둥 

가운데 하나라 말씀하셨다.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

스도께서 반석이 되시어 그 위에 교

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런

데 로마 가톨릭교회는 4세기부터 

로마교회 주교를 교황같이 생각하

면서 수위권이라는 교리를 만들었

다.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

황은 로마 주교를 위한 것이라 하

였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는 로마 교황이 으뜸 사도로서 베

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였다. 결국 로

마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1대 교황

으로 만들고 교황 수위권의 교리를 

완성하였다.

이곳의 교회 이름도 이와 같은 연

유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 명칭하

였고, 이 교회의 경내 정원에는 역

대 교황의 이름과 제위 기간이 명시

된 그림이 있다. 

이 교회는 1263년 무슬림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1933년 작

은형제회(Franciscan)라는 수도회

에서 고대의 교회 터 위에 현 교회

를 세웠다. 석회암 식탁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밖

으로는 6개의 하트 모양의 돌계단

을 만들어 12제자를 상징하였다. 

이 교회의 의미

베드로는 제일 먼저 제자라 불리

었고(마4:18) 주님께서 많이 사랑

하셔서 중요한 장소에 동행하였고

(마17:1, 26:36) 항상 아끼셨다. 그

의 생애는 영광(마16:18)과 굴욕(마

26:75)으로 점철되었다. 마가의 다

락방에서 거행되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

를 부인하지 않겠다(마26:35)고 다

짐했던 그가 결국 예수님이 결박당

하시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밤

새 심문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을 부인했고, 

새벽 닭 울음과 함께 통곡하며 갈릴

리로 돌아갔다.  

디베랴 바다(갈릴리)에서 본업으

로 돌아간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

엘과 다른 제자들은 함께 고기를 잡

으러 나갔다. 밤새 아무 것도 잡지 

못한 그들 앞에 주님이 바닷가에서

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다.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

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밤새 한 마

리도 잡지 못한 그들이 153마리나 

고기를 잡아서 의기양양하게 바닷

가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올라온 육지에는 숯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있었다. 주님은 

조반을 함께 하시며 베드로에게 말

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를 더 사랑하는냐?” 물으셨고, 베드

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다시 두 번

째로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

는냐?” 베드로는 대답한다. “주여, 

그러하외다.” 세 번째 다시 물으신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이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그러

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용서와 

용기를 주신다. “내 어린양을 먹이

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

라.”

한때 천국의 열쇠를 받고, 부활

의 영광에 참여했던(마17:1) 바 있

었던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주님

을 사랑했고 주님을 떠났으며 우리

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

명하게 설명하여 준다. 십자가 사

건 이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이

지만 주님은 부활 후 3번째 갈릴

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

어 사람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키

우는 목자로 다시 세우신다. 목자의 

길을 갈 때 이전 성품의 사람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띠 띠우는 데로 

가라 하신다.(요21:18) 베드로의 사

역 뒤에 오는 죽음과, 죽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

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인생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을 만나며 바뀌어진다. 이제 조용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

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될 대사명을 감당키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갈릴리 바다 북서쪽 기슭

에는 검은 현무암으로 지은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1933년에 건축되어 

지어 지금까지 순례객들을 맞이하

고 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

께 조반을 드셨던 암반이 있다. 이 

암반에는 멘사 크리스티(Mensa 

Christi, 거룩한 식탁이라는 뜻의 라

틴어)라는 말이 쓰여 있다. 그리고 

밖에는 베드로에게 수위의 권세를 

주는 동상이 있다. 청동으로 만들어

졌으며 마르띠니라는 사람의 작품

이다, 마태복음 16장13-20절을 표

현하고 있다. 그 뒤로는 갈릴리의 

푸른 물이 넘실대고 있다.

이 동상을 보고 있노라면 거리가 

약 50간(150m)쯤 떨어진 곳에서 제

자들이 함빡 웃음을 지으며 고기를 

높이 들고 자랑스럽게 돌아오는 모

습이 오버랩 된다.

필자는 이 교회를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 하지 않고 새사명교회라 부

르고 싶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연

약한 한 인간

을 감싸주시며 

능력과 권세를 

다시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

신 주님의 흔

적이 따스하게 

느껴지기 때문

이다.

<계속>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순례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15일~24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알려진 암반

◀ 교회의 내부 모습과 예수님과 베드로를 묘사한 동상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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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영학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

은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

는 지식의 체계화와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이다.

경영학의 연구 분야는 넓게는 국

민 경제, 좁게는 회사에서 발생되는 

실제적 문제들이다. 국민 경제와 기

업의 발전, 즉 효율성과 수익성의 

향상을 위한 계획이나 조직 체계의 

개선책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경영

학이 직접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영학은 경제학의 응용 

학문이다. 경영학의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경영은 하나의 ‘과정(process)’

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계획수

립, 결정, 평가와 같은 일련의 활동

(activities and operations)들이 계

속된다. 2) 경영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등 여러 자원을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이다. 3) 경영은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

향적’ 활동이다. 즉 경영이 이루어

지면 어떤 활동이 무작위적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모든 활동은 

목적 적합한 것이며 방향성이 있다. 

4) 경영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수

행되는 활동이다.

II.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은 초기 설립 시에 세운 목

표를 달성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각각

의 활동들을 경영이라고 한다. 이러

한 경영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기 아니기 때문에 활동의 일

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경영의 순환

과정(Business management cycle)

이라고 부른다.

경영의 순환과정은 당초 세웠던 

계획의 실행결과를 새로운 계획에 

계속적으로 피드백 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순

환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획(plan)단계- 계획단계는 

조직이 달성하려는 미래의 목표

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조직구성원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경영활동이

다.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실행(do)

한다.

2. 실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계

획된 바에 의하여 리더의 지휘와 조

정에 따라 과업을 시행한다.

3. 평가와 피드백- 경영활동의 순

환과정에서 마지막에 위치하는 평

가는 경영활동의 실행결과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나타났는지를 판단

하는 활동이다. 평가결과는 순환과

정에 의하여 다음의 계획 수립 시에 

피드백되어 반영된다.

경영의 순환과정은 조직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구

체적인 과업 또는 업무를 대상으

로 이어진다. 기업에서의 순환과정

의 대상이 되는 과업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

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치로 정리하

는 것 등이 있다. 즉, 처음부터 ①재

무관리 ②인적 자원 관리 ③생산․운

영 관리 ④마케팅 관리 ⑤ 회계 ⑥

경영 정보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통해 일반적

인 경영의 대상인 기업의 이익추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III. 기독경영

기독경영은 기독교적으로 경영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

이 있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에 성경적 원

리를 적용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업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경영하여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

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신음케 했다.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고갈

시키고 있으며, 각종 공해를 배출하

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타락은 개인 및 조직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쳐 기업활동을 왜곡시켰

으며, 이런 타락의 영향은 기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손상시켜 하나님

을 향한, 사람을 향한, 자연을 향한 

기업의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의 사명은 기업의 회복이다. 이 회

복은 타락의 영향으로 왜곡된 것을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재창조

의 과정이다. 타락으로 왜곡된 사람

과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기업

의 본질적 의미(하나님을 향한, 사

람을 향한 그리고 자연을 향한 목

적)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

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

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

라서 기독경영은 하나님이 우리에

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과 실

천이다.

<계속>

제 임 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기업의 경영
● [제임스 구 교수의 기독경영 칼럼 2]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기독교신앙
지난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

정명령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 전

역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항의시위는 지난 1월 28일 언

론들이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국민

들과 난민들이 공항에 억류 구금되

거나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

면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

정명령은 기존의 명령과는 다르게 

유예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실행되

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난민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공항에 

도착 후 억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얼

마 전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에도 사인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과 취업비

자와 원정출산에 문호도 축소하는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

가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CBN 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120일 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그 기

간 동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계획이며 “미

국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행정조치에 관하여 많

은 이민자들과 교민 모두의 반응은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

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

간에도 지금의 행정명령이 과연 미

국이 기독교국가로 굳건하게 세워

지기 위한 조치인가 하는 의구심과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반이

민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몇 가지 중

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첫째, 트

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주

장했던 “세계주의”(Globalism)가 아

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또는 “미국주의(Americanism)”를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회복

하고 그동안 고립되었던 대외정책

과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정

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19세기 

말 미국이 아시아 금지구역(Asiatic 

Barred Zone)을 설정해 아시아인의 

미국 이민을 불허하고, 1924년 이민 

쿼터제를 통해 교묘하게 아시아, 아

프리카, 동유럽 이민을 배척한 사실

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반이민 행정

명령의 목적도 자국민을 테러로부

터 보호함과 동시에 고용창출과 미

국의 경제적 부흥에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굳

건하게 세워져 경제대국으로 세계 

제일의 기독교국가로 세워질 수 있

었던 것은 그들이 목숨과 같이 지

켜왔던 청교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

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

는 선교사는 40만 명에 이르는데 그 

중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1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회복과 부

흥을 이루려면 자국 우선주의와 자

국민 보호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조치보다 모두에게 차별 없는 기독

교신앙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미국 언론들과 세계 각국 언

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난민 행정명령” 서명 뒤 미국

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혼

돈, 혼선, 분노”라는 단어로 표현하

고 있다. 법률가, 학계, 기업 최고 운

영자들, 인권 운동가, 그리고 심지어 

워싱턴 관가에서도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 같은 트럼프 행정부

를 위해 계속 일해도 될지 의구심을 

가진 관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외

신은 전하고 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5

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무엇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는 미

국 내 기독인들의 기대와 후원이 있

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 보도에 따르

면 미국 공화당원의 90%는 기독교

인이고, 이번에 트럼프를 도운 사람

들은 미국 기독교 중요 공중파 방송

국 관계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고 전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후 성탄절 

인사가 종교편향이라는 이유로 “해

피 홀리데이”라고 불리던 것이 “크

리스마스”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성결혼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존슨 개정

을 폐지하여 종교적 자유를 회복하

여 교회에 목소리를 다시 돌려주겠

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중동 기독교

인 대학살과 이슬람 테러 단체 ISIS

의 기독교인 대학살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하기도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제법 경건

해 보이고 종교적 신념도 깊은 대통

령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이번 행정명령은 분명히 예수님

께서 말씀하셨던 “네 이웃을 네 몸

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복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럼 복음은 무엇

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는 순간

이다. 복음은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 하여 억압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

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

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 송재호 칼럼 



<교리교육의 역사>의 저자인 정

두성은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교

리 교육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첫째, 저자는 교리교육의 필요성

을 인지하면서 전체 교회의 역사를 

탐구했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 역사

에서 교리교육의 위치를 일목요연

하게 확립했으며, 학자가 탐구한 요

체를 제시했다. 신약성경과 고대 교

회에서 종교개혁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까지 연결되는 전체 개요를 제

시했다.

역사적인 교회의 도식을 소개하

기 때문에, <교리교육의 역사>는 독

자에게 유익을 준다. 한국이나 해외

에서 발생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

징은 역사적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역사적 

연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두성은 교리교육의 관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까지 한 교리로 연결된 것을 제

시했다. 이것은 진리를 시대에 따

라 적용하는 ‘준용(準用, mutatis 

mutandis)’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

는 것이다.

<교리교육의 역사>를 매우 기쁘

게 추천하는 이유는 31쪽에서 4개

의 공교회 결정을 명확하게 제시했

기 때문이다. 니케아(325), 콘스탄

티노플(381), 에베소(431), 칼게돈

(451)의 결정들을 한 문장에 배열한 

연구자는 거의 없다. 또한, 네 개의 

신경의 원천을 사도신경으로 제시

했다(31쪽). 저자는 사도신경에서 4

개의 신경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서(카테키즘)를 연결시켰다.   

둘째, <교리교육의 역사>에서는 

중세 시대가 자연스럽게 공백을 갖

고 있다. 저자는 중세 시대를 암흑

기로 정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

고, 종교개혁 신학을 고대 교회의 부

흥, 즉 교리교육의 재생(renewal)으

로 보았다.

저자는 고대 교회의 교리교육을 

수직적(입문), 종교개혁의 교리교육

을 수평적(신자 교육)이라고 내용별

로 정리해 신자를 교육하는 형태로 

세웠다. 그래서 교리교육이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

수 항목임을 제시했다.   

셋째, <교리 교육의 역사>는 결국 

한국교회까지 연결시켰다. 한국교

회는 초기 교리문답 교육을 충실하

게 수행했다. 그런데 1970년대 무렵

부터 교리교육이 사라졌고, 함께 교

회에 대한 신뢰성도 몰락했다.

정두성 박사는 현재 한국교회의 

쇠퇴 상황을 교리 교육의 부재로 평

가한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

뢰를 얻지 못할 때 성장은 추락했는

데, 이를 교리교육의 부재와 함께 발

생한 것으로 연관시켰다. 한국교회

가 신뢰를 찾는 방안을 체계적 교

육 활성화로 제안했다. 세례를 받을 

때 체계적인 수직적 교리교육과 입

교 후의 수평적 교리교육을 대안으

로 제시했다.  

정두성은 <교리교육의 역사>에서 

교리에 대한 좋은 이해와 교육 방안

에 대해 역사적으로 제시했다. 그리

고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교육 정

보들을 제시하고, 교리 교육의 회복

과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리교육의 역사>를 읽는 독자

는 교리에 대해, 기독교 역사에서 

교리의 위치에 대해, 종교개혁 시

대에 교리교육에 대해, 한국교회 역

사에 대해 바른 정보를 접하게 된

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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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금보다 더 귀한 것         
바실레아 슐링크 | 국민북스 | 400쪽

독일 개신교 영성

공동체인 기독교마

리아자매회 창립자

인 바실레아 슐링크

(M. Basilea Schlink, 

1904-2001)가 쓴 

365일 묵상집이다. 

짧은 성경구절과 짧

은 묵상이 들어 있으며, 모든 내용이 영

어로도 담겨 있다. 저자는 1960년대 초 

이집트 시내산을 방문해 산 위에 머무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묵상집을 

썼다고 한다.

빈자의 미학    
승효상 | 느린걸음 | 128쪽

이 시대 대표적인 건

축가의 데뷔작으로, 

건축학도들의 ‘교과

서’이자 인문서 독자

들에게 ‘숨은 고전’으

로 불린다. 출간 20

년만이자 절판 10년

만에 개정판으로 다

시 나왔다. ‘비움’과 ‘절제’라는 자신의 철

학을 녹여낸 저자의 초기 건축물 11점을 

만날 수 있고, 동서고금을 아우른 위대한 

사유와 예술작품, 건축물들을 엄선해 담

아놓았다.

진흙 물 벽돌
제시카 재클리 | 21세기북스 | 336쪽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P2P 소액대

출 웹사이트 ‘키바’

의 공동 창립자인 

저자의 자전적 이야

기. 키바는 빈곤 완

화를 위해 ‘대출’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창업을 원하는 

빈민들의 사연을 게시하면 전 세계에서 

기부를 받아 소액을 투자하는 시스템이

다. 저자의 이런 여정에는 ‘기독교 신앙’

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동성애  
박만수 외 | 비전북 | 168쪽

동성애자에 대한 하

나님의 입장을 정리

했다. 저자들은 동성

애는 유전이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인권

의 추구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동

성애를 찬성 또는 옹

호하거나 동성애에 동조하는 것은 인권

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성경에서 하나

님이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하셨

는지, 그리고 의료·법률 전문가들의 이

야기를 들어본다.

초대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한국교회의 교리교육 이야기

추천도서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

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

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

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

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

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

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336면 / 13,000원

소
강
석 

지
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정두성 | 세움북스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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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인기가 있으나, ‘기독교 

소설’은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현

실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

면 강해, 기도문, 성경, 간증문, 설교

문, 만화..., 다양한 주제로 책을 분류

해 놓았지만 ‘소설’은 없습니다. 시

나 에세이, 소설을 묶어 ‘문학’이라

는 이름으로 분류할 만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기독교 소설은 많이 출

간되었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

다. 팔리지 않고, 인기가 없기 때문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하

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아주 놀

랍습니다. 1982년 5월에 초판이 나

온 이후 2002년 9월까지 47쇄를 찍

었고, 그것도 모자라 2003년 1월 개

정판을 냈는데 2015년 12월까지 26

쇄를 더 찍었습니다. 영화로 보자면 

사람들이 덜 찾는 ‘다양성 영화’가 

블록버스터 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흥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소설의 인기는 영화로도 증명

되고 있습니다.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사일런스(silence)>라는 이

름으로 영화를 제작했지요. 무엇이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 비주류에 속

하는 소설이 인기를 끌게 하는 것일

까요? ‘감(感)’과 ‘상(想)’의 대화로 

알아보겠습니다.

상(想): 우선은 간략한 내용부터 

알아야겠지? 17세기 경 기독교(엄밀

히 따지자면 천주교)가 일본에 전해

지면서, 신부님들이 겪는 고난과 하

나님을 믿게 된 일본인들의 죽음과 

피해, 갈등과 번민을 다룬 책이야.

감(感): 이 책은 제목부터 의미심

장해. ‘침묵’, 아무런 사전 정보없이 

제목을 접하면 이 책을 집을 때까지 

조용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하

고 싶은 말을 참고 책을 펼치라는 

은근한 강요와 압박이 느껴져.

상(想): 맞아. 나도 감(感)의 의견

에 동의해. 단순한 제목이 아니지.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다시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침

묵의 이미지와 내용에서 전하는 침

묵의 주제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 다 읽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되는 침묵의 메시지까지 생각하자

면, 아주 놀라운 제목이야.

간단히 설명해 볼까. 제목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감(感)의 느낌대

로 ‘허다한 말과 너의 복잡다단한 

생각을 그치고 조용히 책을 읽어

라!’로 다가오지. 내용에서 전하는 

침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들이 겪는 환난에 왜 하나님은 침

묵하십니까!’에 대한 물음과 원망

이 있지.

침묵은 금(金)이라고 하지만, 다

른 측면에서 침묵은 ‘답답함’이 되

지. 내용에서의 말하는 침묵은 바

로 ‘하나님의 답답함’이지. 물론, 생

과 사를 오가기 때문에 단순한 답답

함이 아니라 절규의 답답함이야. 마

지막으로 다 읽고 나면 ‘왜 하나님

은 침묵했던 것일까?’를 묵상하면

서 침묵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알

게 되지.

감(感): 소설로 봤을 때, 첫 장부

터 집중시키게 하지. 지도 그림을 

옆에 두고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

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

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뭔가 강렬한 기운이 전해져. 처음엔 

그냥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이 글

이 아주 세다는 걸 알게 되었어. 뭐

랄까? 처음에 별 효과도 없는데 시

간이 지나 장 속에 녹아들면서 효력

을 나타내는 알약과 같다고 할까.

상(想): 이 책은 어찌 보면 일본 

선교사들의 시련을 담은 간증문처

럼 느껴질 수 있으나, 분명한 소설

적 장치를 담은 첫 장면에서 결과

를 먼저 보여주지. 포르투갈의 예수

회에서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크

리스트반 신부가 ‘구멍 매달기’ 고

문을 받고 배교를 맹세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배교를 했던 이유에 대해 

추적하는 과정을 담았어. 그러니 독

자들은 가랑비에 서서히 옷이 젖는 

게 아니라, 소나기로 흠뻑 젖고 마

는 거지.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읽

게 되니 이야기 속으로 쉽게 빨려들

고 마는 거야.

이건 작가가 이야기에 자신이 있

을 때 쓰는 방법이야. 봉준호 감독

이 2006년도에 만든 영화 <괴물>에 

보면 당시 우리나라 CG가 별로 좋

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괴물의 모

습을 후반에 보여줄만 할텐데도 이

야기에 자신이 있으니 괴물을 초반

에 보여주고 있어. ‘이제 너희가 궁

금해하던 걸 봤지?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하렴!’ 

하는 것과 같은 작법이야.

감(感):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묻지. 그것

이 지루할 수 있으나, 공감이 가면서 

가슴을 울려. 나를 울리는 대목이 있

어. 조금 길지만 소개하고 싶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 비참

한 농민들에게, 이 일본인들에게 박

해와 고문이라는 시련을 주시는지

요? 아니, 기치지로가 말하고 싶었

던 것은 조금 더 다른 무서운 사실

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오늘

까지 20년, 여기 어두운 일본의 땅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

에 많은 신도들의 신음이 가득 차

고 사제의 붉은 피가 흐르고 교회의 

탑이 붕괴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자

신에게 바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희

생을 보면서도 아직 침묵하고 계십

니다. 기치지로의 어리석은 원망에 

그러한 물음이 깔려 있는 듯한 느낌

이 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85-86

쪽)’.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신부

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생각하지. ‘당

신은 언제까지나 침묵을 지키셨지

만, 당신이 언제까지나 침묵하실 수

는 없으실 것이다(163쪽).’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이면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

는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想): 이 책은 결코 지루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

문을 던져주기 때문이야. 이 질문은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

는 거지. ‘어떤 답을 내릴까?’를 중심

에 두고 읽게 되니, 끝까지 읽게 되

는 효과가 있어. 이건 소설로서 아

주 중요한 장점이야. 

감(感):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들이 겪는 환난에 왜 하나님은 침묵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책이 내

린 결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독

자도 있을거야. 나는 좋았어.

상(想): 나도 마찬가지로 좋았어. 

이 책은 간증문이나 설교문이 아니

라, 소설이기 때문이야. 독자들은 다 

읽고 나서 자기만의 답을 내릴거야.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라면 어떠한 

자기만의 답도 오답이 될 수 없을거

라는 확신이 들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2009

년 5월 청년시절 청년 주보에 썼던 

칼럼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주

님! 왜 침묵하십니까!>입니다. 20

살 중반 재수 시절 모르는 문제를 

잘 가르쳐 줬던 학원 선배가 어느날 

침묵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혼자 푸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길 원

했던 뜻이 있었음을 알고 썼던 글이

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갖는 불만 

중 하나는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

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말 중 하

나가 ‘주님께서 분노해야 할 때 분

노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셔서 답답

하오니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입니

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

는 건, 이런 침묵 속에도 주님의 뜻

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 

해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

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

리 높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에는 못 미치며, 우리가 아무리 넓

은 사랑을 지녔다 해도 모든 만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

면, 주님의 침묵에도 순종할 수 있

어야 하고 주님의 분노도 묵묵히 받

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

이 있을 겁니다. 미약한 우리 인간

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분

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

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시

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야 할 겁니다. 어려운 시기, 답

답한 시기, 그래서 주님의 침묵이 

차갑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성경

을 읽으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알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도 

광대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나 침묵으로 자신의 사랑과 

섭리를 증명해냈다는 걸 기억하게 

됐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에 달려 아프다고 고함칠 때조차,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원망스러울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

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하시며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

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해도 받

아들이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사

건으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이 더 많

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

해질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없었다면, 답을 바로 내

렸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를 젓게 됩니다. 이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

검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받아

들이면서, 이 고난의 삶을 걸어간다

면 우리에게도 침묵으로 일어난 부

활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서평가 이성구

고난의 때 “침묵하는 주님”차갑게 느껴지겠지만…

엔도 슈사쿠 | 공문혜 역

홍성사 | 308쪽

이 소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사일런스> 중 한 장면



Mission Agape, which has car-
ried out acts of love and service 
toward those who are homeless 
in downtown Atlanta, received 
a proclamation on February 6 
from the Atlanta City Council, 
recognizing and honoring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Councilmember Mary Nor-
wood, who is one of the candi-
dates for mayor of the city, in-
troduced the work that Mission 
Agape has done in the presence 
of the 16 other city councilmem-
bers, and said, “I am proud of 
the love and service that the 
Korean community has shown 
through Mission Agape, and I 
am very grateful that we are able 
to partner with them in metro 
Atlanta.”

“I’m thankful that the city 

council prepared this time to 
honor us,” said James Song, the 
president of Mission Agape. “We 
may be of different race and reli-
gion, and we may not have a lot 
in common, but I still think of us 
as one family.”

“I want to credit this award to 
the volunteers who have quietly 
served for the past eight years,” 
said one Mission Agape staff. 
“Mission Agape will continue to 
be at that place of service with an 
unchanging heart, and strive to 
be a serving hand.”

Mission Agape has offered 
various programs and events 
to serve the homeless, and has 
also partnered with other orga-
nizations such as Hosea Feed 
the Hungry. Over the last year, 
the ministry prepared more 
than 40,000 meals and provided 
700 new coats, according to the 
group’s website.

Since the day David Lee was 
born, he was faced with chal-
lenges to overcome. He was 
born prematurely, weighing 1.8 
kilograms, and had retionpathy 
and cerebral palsy. But at the 
young age of 13, he has already 
written 120 poems, and in 2016, 
published his fi rst collection of 
poems called, ‘The Child Who 
Walks in Wisdom.’ At Sanctifi -
cation Presbyterian Church on 
Sunday, Lee recited some of the 
poems that he had written since 
he was just 8 years old.

Every poem that was recited at 
the event was greeted with a loud 
applause. Lee’s poems, which 
explored various themes such 
as the Bible, nature, and family, 
made listeners cry, and at other 
times, laugh. The poet who chose 

to hope in God despite a hopeless 
physical condition brought hope 
to those who were listening to his 
words.

“I prayed about what I would 
become,” Lee said. “Through 
poetry, I dreamed dreams. I 
wanted to become a driver who 
could drive ambulances and help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like 
me, or to become a doctor. But 
through prayer and meditating 
on the the Word, I decided to live 
the life of a preacher of the gos-
pel who can heal the body and 
the soul.”

Lee currently lives in Gyeonggi 
province in South Korea with his 
parents and two younger sisters. 
His father, Rev. Geun Soo Lee, 
decided to homeschool rather 
than send his children to public 
school. David Lee has read 10 
chapters of the Bible each day, 
and has been able to read the 

entire Bible dozens of times. He 
also has incredible command of 
history. 

At the event on Sunday, one 
member of the audience asked 
him what happened in the U.S. in 
1961, and Lee was able to explain 
in detail the events that occurred 
from 1961 to 1963, much to the 
surprise of those who attended.

“Just as it says in Numbers 6, 
…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ents to show what it looks 
like to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nd all your 
strength, and we must raise our 
children as equals before the 
Word,” said Rev. Lee. “I am a fa-
ther, but I must honestly confess 
that I also have done wrong.”

“I was challenged by David, 
who gained the wisdom to un-
derstand the history of the world 
through the Scriptures,” said one 
attendee of the event.

Southern California was host to 
a lineup of well-known speakers 
and Christian artists for the ‘Send’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February 2 to 3 in Long Beach.

The conference, which was 
hosted by two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mission 
agencies: 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and the Interna-
tional Mission Board, featured 
speakers such as David Plat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Kevin Ezell, 
president of 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Russell Moore, 
president of the SBC’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
sion; Francis Chan, author and 
church planter in San Francisco; 
D. A. Horton, author and pastor 
of Reach Fellowship; Jeff Iorg, 
president of Gateway Seminary; 
Mark Dever, president of 9Marks 
and pastor of Capitol Hill Baptist 
Church; and Trip Lee, author 
and hip hop artist. Phil Wick-
ham, Austin Stone Band, and 

Rend Collective were among 
those who led worship during 
the conference.

The aim of the conference is 
to mobilize people of all ages 
and contexts — the whole gamut 
of “students, business people, 
soccer moms, church planters, 
grandmothers, lawyers, pastors, 
baristas, contractors,” as the con-
ference website states — to live 
with a missional purpose wher-
ever they are, and wherever they 
may go. Almost 4,000 attended, 
according to Baptist Press.

In particular, as the conference 
focused on the theme, ‘Redefi ne,’ 
attendees were challenged to re-
fl ect on what needs to be ‘rede-
fi ned’ in their lives in order for 
them to fully live on mission — 
whether that’s redefi ning iden-
tity, work, relationships, or other 
aspects of their lives.

“God is opening Southern Bap-
tists’ eyes to the reality that each 
of us has been sent by Him to 
proclaim His Gospel wherever we 
live right now and wherever He 
leads us in the future,” Platt told 

the Baptist Press. 
“I’m praying that the ripple ef-

fects of these two days will reach 
far and wide as God uses the men 
and women send out from this 
conference to lead people and 
people groups to Christ in the 
days ahead,” Platt added.

The Long Beach conference 
was one of three Send Confer-
ences that will be taking place this 
year. The conference will also be 
taking place in Dallas, TX from 
May 19 to 20, and in Orlando, FL 
from July 25 to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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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ear truly marked a 
new beginning for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as they 
ushered in a new senior pastor 
who would lead both the Korean 
ministry (KM) and the English 
ministry (EM) of the church.

Rev. Won Lee, or ‘Pastor Won,’ 
as he’s affectionately called by 
the members of the EM at the 
church, took on the lead pasto-
ral role on January 1. For a lead 
pastor position of a Korean im-
migrant church, Lee is an un-
conventional choice. While most 
senior pastors of Korean immi-
grant churches are fi rst genera-
tion Korean pastors, Lee spent 
most of his formative years in 
the U.S. as he immigrated from 
Korea to the U.S. at the age of 
11. He also spent many years in 
ministry in churches with mostly 
white congregations, such as his 
lead pastoral role at First Baptist 
Church of Long Beach.

But Lee is not without experi-
ence in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He served for eight 
years at Junimseun Church as 
the EM pastor, and started the 
EM at Korean Hope Presbyte-
rian Church. These experiences 
gave Lee a fi rsthand look at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im-
migrant church context presents, 
as well as the variety of ways that 
pastors could confront them. 
During his time at Junimseun 
Church, Lee was able to witness 
a signifi cant growth in numbers 
in the EM, from the four mem-
bers that he started out with, to 
200 members by the time he left. 
He was also able to experience 
the different ways that the KM 
and EM could collaborate and 
form a relationship, such as hav-
ing joint services multiple times 
each year.

Lee said one of the bigger chal-
lenges of taking on this position 
was that of preach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but added 

that he fi nds himself becoming 
more and more comfortable with 
preaching in Korean as the time 
goes on.

There are also aspects that Lee 
hopes to revitalize as the new se-
nior pastor for both ministries. 
For instance, he hopes to see a 
growth in the prayer lives of his 
congregants, and has been en-
couraging the members to come 
to early dawn prayers. He also 
hopes to make the EM a multi-
ethnic congregation that refl ects 
the demographic of the Garden 
Grove community. The EM has 
been trying different methods of 
outreach to welcom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the church, 
such as having basketball outings 
and using evangelism tracts.

Lee currently preaches in Ko-
rean during the second service, 
and in English during the third 
service. Pastor Chun Lee, who 
is also the worship pastor of the 
church, preaches during the fi rst 
service.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Mission Agape Recognized by 
Atlanta City Council for

Community Service

After Overcoming His Own Challenges,
One Teen Aims to Give Hope Through Writing

Rev. Won Lee took on the role of senior pastor at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at the begin-
ning of this year.

BY RACHAEL LEE

David Lee (center) shared some of his poems at Sanctifi cation Presbyterian Church on February 5, 2017.

BY ANDERSO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Mission Agape received a proclamation from the Atlanta City Council recognizing its ser-
vice to the community on February 6.

BY JOHN LEE
TRANSLATED BY RACHAEL LEE

BY RACHAE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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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sy DeVos was confi rmed by the 
Senate to head the nation’s Depart-
ment of Education on Tuesday with a 
close vote of 51 to 50.

DeVos’ confi rmation is being called 
a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ones 
yet, as it required an unprecedented 
tie-breaking vote from the president 
of the Senate, Vice President Mike 
Pence. This marks the fi rst time that 
a Vice President was called to break a 
tie in a confi rmation vote for a Cabi-
net position.

The Secretary of Education re-
ceived more attention than most of 
her predecessors, and her nomina-
tion had been highly controversial. 
She received much criticism for her 
performance during the confi rmation 
hearing in January, in which she had 
diffi culty answering many questions 
about education policy.

DeVos’ critics also point to her lack 
of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 
neither she nor her children have at-
tended public schools — and her lack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educa-
tion and politics as reasons she is un-
qualifi ed for the position. 

DeVos is also known to be an advo-
cate of charter schools and vouchers.

Maria Ferguson, the executive di-
rector of the Center on Education Pol-
icy, told The Atlantic that DeVos gar-
nered negative attention because she 
represented “every negative aspect of 

what people feel [education] reform-
ers are: white, entitled, wealthy, send 
their kids to private school.”

“And when she fi nally took the 
stand and had the opportunity to tell 
the world who she was, she did a very 
bad job of it,” Ferguson added, refer-
ring to the confi rmation hearing.

Supporters of DeVos argue that 
Democrats feel threatened by the 
changes she will bring to the educa-
tion system as an outsider. For in-
stance, Senator Lamar Alexander of 
Tennessee was quoted by the New 
York Times as saying that DeVos 
“led the most effective public school 
reform movement over the last few 
years.”

Meanwhile, responses from the 
Christian community have also been 
mixed.

On the one hand, some like Ralph 
Reed, the founder and chairman of 
the Faith & Freedom Coalition, de-
fend DeVos. In an op-ed for Fox news, 
Reed described DeVos as a “convinc-
ing and passionate advocate for the 
cause of school choice and greater 
parental control over how and where 
their children are educated.”

“In her worldview, education dol-
lars should follow the student to the 
best available school whether it be 
a traditional public school, charter 
school or private school,” Reed said.

Rev. Robert Sirico of Action Insti-

tute pointed to DeVos’ Christian faith, 
and told CBN News that DeVos is a 
“solid evangelical Christian,” and that 
she is “orthodox in her beliefs and per-
sonal commitment to Jesus Christ.”

On the other hand, her opponents, 
including more than 2,700 alumni 
of DeVos’ alma mater Calvin College, 
say that they haven’t been convinced 
that she is qualifi ed. The Calvin alum-
ni signed a letter listing four main 
concerns they have with DeVos, in-
cluding her “advocacy of and fi nancial 
contributions to religious and charter 
schools,” among others.

DeVos is a member and elder at 
Mars Hill Bible Church, a non-de-
nominational church in Grand Rap-
ids. She attended Holland Christian 
High School before attending Calvin 
College, where she graduated with 
a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science. DeVos also pre-
viously held the title of chairperson 
for the Michigan Republican Party. 
Her husband, Dick DeVos, is son of 
Richard DeVos, the owner of the Or-
lando Magic team, and co-founder of 
Amway.

At a gathering of Christian philan-
thropists in 2001, DeVos said the she 
and her husband hope to “confront 
the culture in which we all live today 
in ways which will continue to ad-
vance God’s kingdom, not to stay in 
our own safe territories.”

Betsy DeVos Confi rmed as Education Secretary,
Amid Contentious Debate and Mixed Responses

Members of the Congress intro-
duced legislation  that would chang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s 
tax code to allow non-profi t entities 
to endorse or oppose political candi-
dates without having their tax-exempt 
statuses revoked.

Under the Johnson Amendment 
of 1954, non-profi t groups — includ-
ing houses of worship, charities, and 
universities — are not allowed to “par-
ticipate in, or intervene in (includ-
ing the publishing or distributing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or in opposition to)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 ce,” according 
to the IRS tax code. Hence, churches 
are allowed to have non-partisan vot-
er drives, for example, but they aren’t 
allowed to endorse or oppose a can-
didate.

The law came into the limelight 
recently as Trump made it one of his 
main talking points during his presi-
dential campaign, and at the National 
Prayer Breakfast on Thursday, Trump 
reiterated that he would “get rid of and 
totally destroy the Johnson Amend-
ment and allow our representatives of 
faith to speak freely and without fear 
of retribution.”

The recently introduced legisla-
tion, called The Free Speech Fairness 
Act, would allow non-profi ts to make 
statements in support of or in opposi-
tion to political campaigns if they are 
“made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organization’s regular and customary 
activities in carrying out its exempt 
purpose.” This means that churches 
and other non-profi ts would still not 
be allow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campaigning, but their tax-
exempt status wouldn’t be revoked if 
they simply made political statements 
in the course of their regular activi-
ties.

Those political statements must 
also not incur “more than de mini-
mis” expenses, meaning, the minimal 
amount of expenses. This portion of 

the legislation would thus prohibit 
non-profi ts from publishing or broad-
casting ads, or any other expensive 
endeavors, on behalf of political cam-
paigns.

“Any nonprofi t institution 
shouldn’t have to worry about the 
IRS watching and monitoring what 
they say,” said Senator James Lank-
ford (R-Okla.), who introduced the 
act in Senate, along with Steve Sca-
lise (R-La.) and Jody Hice (R-Ga.) 
who introduced the ac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en you work for a nonprofi t or-
ganization, you don’t lose your right to 
assembly, you don’t lose your right to 
free press, you don’t lose your Second 
Amendment rights, you don’t lose 
your right to privacy. But for whatever 
reason, we have said that if you work 
for a nonprofi t organization, you do 
lose your right to free speech. That’s 
absurd,” Lankford said.

Though Trump has focused on pas-
tors being unable to endorse politi-
cal candidates from the pulpit when 
discussing the Johnson Amendment, 
and though all of those who intro-
duced the act are Republican, this 

legislation would allow endorsements 
and opposition for all non-profi t enti-
ties across the board.

“It’s not obvious that the Free 
Speech Fairness Act would favor 
Republicans,” wrote Daniel Hemel, 
an assistant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t would al-
low Planned Parenthood the same 
freedom to endorse candidates that 
it would give to, say, Samaritan’s 
Purse.”

Some who are religious say that 
they wouldn’t want pastors to take 
political sides on the pulpit. Amanda 
Tyler,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aptist Joint Committee for Reli-
gious Liberty, was quoted by the New 
York Times as saying that doing so 
“would usher our partisan divisions 
into the pews.”

In a September 2016 LifeWay Re-
search survey, 79 percent of Ameri-
cans said they do not believe it ap-
propriate for pastors to endorse 
candidates during church services. 
Meanwhile, 52 percent also said that 
churches should not lose their tax-
exempt status for publicly taking a 
political stance.

Congress introduced a new act that aims to allow non-profi ts to endorse or oppose political cam-
paigns while maintaining their tax-exempt statuses. (Photo:  ‘Cliff’ user on Flickr / CC)

The Trump administration stated 
on January 30 that it would keep 
employment protections for LGBT 
workers provided by a 2014 executive 
order.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be 
respectful and supportive of LGBTQ 
rights, just as he was throughout the 
election,” the administration said in a 
statement. “The president is proud to 
have been the fi rst ever GOP nominee 
to mention the LGBTQ community in 
his nomination speech, pledging then 
to protect the community from vio-
lence and oppression.”

The 2014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Obama prohibited federal 
hiring practices from discriminating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the 
policy already barre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t 
also prohibited contractors that do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from 
discriminating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announcement was received 
with mixed responses. Some LGBT 
activists, like Chad Griffi n of the Hu-
man Rights Campaign, said that 
Trump must do more to express his 
commitment to the LGBT commu-
nity.

“Trump talks a big game on his sup-
port for LGBT people, yet he has fi lled 
his cabinet with people who have lit-
erally spent their careers working to 
demonize us and limit our rights,” 
Griffi n said. “Donald Trump has left 
the key question unanswered -- will 
he commit to opposing any executive 

actions that allow government, em-
ployees, taxpayer-funded organiza-
tions, or even companies to discrimi-
nate?”

Meanwhile, conservatives pushed 
Trump to ensure that religious orga-
nizations and companies would be 
exempt from the policy.

“I am prayerfully confi dent t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will issue an 
executive order ensuring charitable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re not 
prohibited, because of their biblical 
views of marriage and human sexual-
ity, from receiving contracts or grant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in order 
to provide critical services to people 
in need, like refugees and the home-
less,” said Tony Perkins,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Trump Continues Obama’s 
Non-Discrimination Order Protecting LG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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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Introduces Legislation to Allow 
Non-Profi ts to Make Political Endor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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